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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자율운항선박 상용화가 임박하게 되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새로운

기술도입을 촉진하는 한편,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협약(MASS Code)을 개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또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KASS)’ 추진을 통하여 기술개발과 핵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협약 개

발의 국제적 현황을 분석 후 대한민국 핵심기술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화, KASS, MASS Code, 표준화위원회, 협약 개발

2023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5월 2일(화)~4일(목) 부산 BEX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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